
가면 물고기 

 

가면을 쓴 물고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가면 물고기는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  

남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면을 쓴다.  

심지어 이 물고기를 목격한 어떤 사람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이 물고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The Masked Fish 

 

There isn’t anyone who knows what the mask fish thinks. 

The masked fish is not hurt or bothered by anyone. 

It wears a mask, not to hide its face, but so as not to be open with itself. 

A diver who has seen this fish even said it does not think when it swims under the water where 

there isn’t a ray of sunlight.  

 


